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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모는 사회생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첫인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탁월한 외모는 삶을 향상시켜주

는 도구가 된다. 자신의 탁월한 외모를 인생을 살아가는 도구로 사용했던 화

가가 렘피카다.

렘피카는 19세기 말 폴란드 바르샤바 상류층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부모의 

이혼 후 부유한 할머니 덕분에 일류 스위스 기숙학교에서 상류층 교육을 받는

다. 1916년 가난하지만 잘생긴 러시아 변호사 렘피카와 결혼하지만 러시아 

혁명 후 남편이 볼세비키들에 의해 감금되는 일을 겪게 되자 파리로 이주한

다.

파리에서 렘피카는 모리스 드니와 앙드레 로트 아래서 그림을 공부하면서 

당시 문화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한다. 램피카는 화가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동

경했던 삶을 살기로 한다.

렘피카가 자신의 동경을 담은 작품이 <녹색 부가티를 타는 타마라>다. 이 

작품은 렘피카의 자화상으로 대표작으로 그녀는 화가라는 직업보다는 그레타

가르보를 연상시킬 정도의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로 유명했다.

붉은 색 입술의 여인이 녹색 부가티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 그녀의 눈은 반

쯤 잠겨 있고 깊게 눌러쓴 실크 모자 사이로 금발이 보인다. 목에 두른 실크 

스카프가 바람에 날리고 있는 모습은 무표정한 얼굴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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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부가티를 타마라>-1925년, 목판에 유채, 

40*90, 개인소장 

스카프 뒤로 도시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 작품에서 붉은색 입술은 여성의 유혹을 상징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남성

을 암시한다. 남성은 여성의 지배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렘피카는 부가티를 소유한 적이 없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여성을 통해 여

성의 욕망을 그렸다. 또한 그녀는 차가운 스타일의 자화상을 통해 예술가적 

성공을 자축하고 있다.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렘피카는 여성으로서의 한계에 부딪친다.

당시 화가는 남자들의 세계였다. 여성의 창의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렘피카는 화단에 주목을 받

기 위해 미술의 전통과 관

습을 깬다. 그녀는 자신의 

성적 경험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면서 보수적인 화단

에 정면으로 승부한다.

렘피카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작품이<네 명의 누드>

다. 이 작품은 남성들을 자

극하기 위해 여성 동성애를 

다루고 있다.

도자기처럼 매끄러운 피

부를 가진 네 명의 여인들

은 붉은 입술을 내밀며 몸

을 비틀고 있다. 무표정한 

여인들은 욕정을 자극하기 

위해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고 비틀린 몸은 풍만한 

가슴을 강조한다.

19세기 말 금기시되었던 

동성애를 과감하게 표현한 이 작품으로 렘피카는 화단에서 스타가 되었다.

파리 미술계의 스타가 된 렘피카는 전쟁 기간 동안 작가, 연예인, 예술가,

과학자, 기업인, 망명한 동 유럽의 귀족 등 파리 사교계의 중요 인사들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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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를 세련된 모습으로 묘사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가난한 망명가의 아내

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녀는 무용수 나나 데 헤레나의 후견이었던 부자 바론 

쿠프너에게 접근해 결혼한다.

렘피카는 남편과 함께 1939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 할리우드로 이주

한다. 할리우드에서 그녀는 사교계의 중심인물이 된다. 하지만 그녀는 할리우

드에서 화가가 아니라 부자 아내일 뿐이었다.

렘피카는 할리우드에서 파리에서의 영광을 찾기 위해 새로운 양식의 그림

을 선보인다. 당시 미국은 추상 표현주의가 대세였다. 그녀는 추상미술을 선

보이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결국 렘피카는 남편이 죽자 멕시코에서 자신에게 

성공을 안겨주었던 대표작들을 모사하는데 주력한다. 하지만 그녀의 욕심대

로 말년에 화가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타마라 드 렘피카<1898~1980>는 매혹적이고 우아한 주제를 아르데코 방

식으로 표현해 비평가들로 격찬을 받았다. 그녀는 1920~30년대 전성기의 

이후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았지만 1970년대 들어 렘피카의 작품은 광

고 포스터로 많이 복제되었다.

<네 명의 누드>-1925년, 캔버스에 유채, 

130*81,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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